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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기간}  
- 중학교 내신반영 

 

 
캐나다는 9월 학기제이며 학생들은 9월을 시작으로 6월까지 학교를 다닙니다. 한국과 
같이 1학기와 2학기로 나뉘며, 한 학기 당 4개의 과목을 듣습니다.  
 
-또한 캐나다 고등학교에는 대외적으로 네 개의 범위가 있습니다: 일반/IB/AP/예체능  
 
 
{과목 설명}  
모든 과목은 10학년, 11학년, 12학년 레벨까지의 과목이 있습니다. 보통 10학년 레벨의 
과목들은 10-1, 11학년 레벨은 20-1, 12학년 레벨은 30-1 으로 칭합니다.  
 

예: 수학 10-1 , 수학 20-1 , 수학 30-1  
 

대부분의 학생들이 -1 레벨의 과목들을 듣지만, 이 뿐만 아니라 - 2, -3 레벨들도 있으며 
뒤에 붙는 숫자는 레벨에 따라 나뉩니다. 예를 들면 수학 10-1 은 보통 레벨이며 10-2는 
10-1 밑에있는 레벨입니다. 

● 보통 고등학교는 100크래딧 이상이어야 졸업이 가능하며 과목당 파이널 점수가 
50을 넘는다면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한 과목당 크레딧은 보통 5점입니다.  

 
{필수 과목과 선택과목 (Option Classes)}  
캐나다 고등학교에서는 10학년 학생이 들어야하는 필수 과목이 있으며, 11학년때 
부터는 필수과목들과 선택과목을 자신의 진로에 맞게 선택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 수학, 과학, 영어, 사회는 12학년 레벨, 즉 30까지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꼭 30-1 이 아닌 30-2로도 졸업이 가능하지만, 학생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대학교에서 -1 을 필요로 한다면 -1을 들어야합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맞게 필요한 과목들만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고등학교에서는 한국 고등학교 시스템과는 다르게 “야간 자율학습 (야자)”이 
없습니다. 보통의 학생들의 경우 10학년때는 한 학기당 4과목을 다 듣고, 11학년과 
12학년때 부터는 자신의 진로에 맞게 과목들을 들을 수 있으므로 Spare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Spare은 대학교에서 흔히 불리는 “공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FULL IB를 하게되면 보통반과 많이 달라집니다.  
 
 
 
 

1학기 (9월~1월) 2학기 (2월~6월)  



 
{Summer School} 
-만약 학생들이 원하고자 하는 점수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Summer School을 통해서 
이수한 과목을 다시 들은 후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듣게 
된다면 대학교 원서 낼 시 어떤 학교에서는 이 부분을 낮게 평가할 수 도 있습니다. 
(Transcript (성적 증명서)에도 기록이 남습니다. ) 

● 유학생들의 경우, 학교마다 다르지만 약 1000불 정도 지불해야하며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50불정도 내야 합니다. 

- 또한 Summer School은 미리 과목들을 이수하고 싶은 학생들이 많이 듣습니다. 보통 
학교의 경우 7월 혹은 8월에 할지 선택할 수 있으며 Summer School을 이수하는데 약 
1달 정도 걸립니다. 
 
 
{과 선택 (이과/문과/예체능). 과 선택과목} 
이과  

- 물화생 (물리, 화학, 생물), 세 과목 모두 30코스가지 클리어 가능합니다 
- 대학을 이과쪽으로 생각하는 학생이라면 세 과목 모두 다 수료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어느 과를 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지구과학 (Earth Science) 은 알버타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11학년과 12학년을 올라가서도 통합과학 (Science)을 듣는다면 이 과목에는 
지구과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탐구를 따로 듣는것보다는 
대학진로에 비교적 유리하지 않다는것 유의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영어, 수학 그리고 사회는 30레벨까지 이수해야하는 필수과목입니다. 
문과 

- 물리, 화학, 생물, 세 과학 과목 중 선택해서 들어야 하는 과목은 최소 두 
개입니다. (대학도 문과로 갈 경우)  

- 문학과 사회를 집중적으로 공부 - 사탐은 따로 내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AP 
나 IB 를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그 밖에도 옵션 과목들 중 심리학, 역사 등등 문과에 도움이 될 만한 과목들을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학에서 어느 과를 가느냐에 따라 달라짐) 

 
예체능  

- PE10 (체육 과목)은 10학년때는 필수이며 11학년때 부터는 선택 과목이 됩니다. 
- 학교에 있는 Fine Arts Program 을 진로와 적성에 맞게 수강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 10 이나 20을 여러 개 하는거 보다, 한가지를 밀고 나가는걸 추천합니다.  
- 악기를 할줄 안다면 밴드 (band)를 하는걸 추천 합니다.  
- 학교 운동 팀 편성하는 것이 생기부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보통 학종 (학생부 종합전형) 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AP와 IB} (* 학교마다 두 프로그램이 다 있는 것이 아닌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AP 

- AP는 Advanced Placement의 약자이며 캐나다 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중에 하나입니다.  

- 위 프로그램은 학생들 가운데 대부분 모든 수업 영역에서 월등하게 뛰어난 
성적을 보여주거나 상위권을 차지하는 학생들이 많이 듣습니다. 

- 위 프로그램은 또한 다양한 과목들을 대학 1학년 과정이랑 비슷하게 배웁니다. 
- 학기말에 AP 시험을 따로 봅니다. 점수들은 1-5로 채점하며 3-5는 대학 학점을 
받을수있다. 하지만 대학마다 다르니 개인조사를 하는게 좋습니다. 

- AP 프로그램은 미국쪽으로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IB  

- IB 는 International Baccalaureate 이라는 전세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약자입니다. 

- 알버타에서는 IB와 알버타 교육을 해야하며 외국으로 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이 찾는 프로그램입니다 

- 모든 프로그램은 SL 과 HL로 나뉩니다  
- SL (standard level)은 HL (higher level) 보다 한단계 쉬운 레벨이며, 대학교 

credit을 받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HL (higher level)을 해야합니다 
- 과목은 총 8가지로, Language and Literature, Language Acquisition, Mathematics, 

Arts, Design, Individuals and Societies, Physical and Health Education, Sciences 가 
있으며 총 만점은 각 과목마다 32점까지 가능합니다. Language Acquisition 
대신에 Language and Literature를 두 개 들어도 됩니다 

- IB 안에서는 7점 만점이며, 5월달에 진행되는 IB Exam과 학교 안에서의 점수로 
합산됩니다 

- 한국으로 대학진학을 생각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은 IB Diploma를 따면 한국 
대학교에 원서를 낼수있습니다 

 
{한국 고등학교에서 편입할 경우}  

- 특목/외고/자사고  
-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대부분의 과목들(수학, 과학, 영어)을 미리 
선행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  영어가 부족한 학생이라면 미리 책 많이 읽고 단어 외워두는 것 
추천합니다. 

- 대부분의 수학과 과학 과목들은 따라가기 비교적 쉬울 수 있지만 
미리 선행학습 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 한국 고등학교로 편입- (요즈음에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염두 해두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 (많이 편입하는 고등학교) 하나고, 용인외대부고, 청심국제고, 현대청운고  
- 하나고보다 외대부가 경쟁률이 더 치열합니다. 



- 특례전형으로 입학 할 경우 하나고 10:1, 외대부 11:1 (하지만 보통 
외대부고로 특례 신청이 많이 갑니다 (작년 통계자료) ) 

- 현대청운고 (특례전형 3명 이내라고 합니다) 
- 일반 국제학교나 외국인 학교를 들어가는 건 비교적 쉬울 수 있지만 한국 
대학을 염두할 경우나 외국으로 다시 진출할 경우엔 유리하지 않습니다. 

- (+) 현재 한국대학만 봤을때 하나고-외대부-청심 순으로  
- 앞서 말했다시피 알버타 커리큘럼에서는 확통 기하 를 나누지 
않고 미적만 나눕니다.  (calculus / MATH 31) (‘확통’에서의 
통계는 더이상 알버타 커리큘럼에 포함되지 않음.) 

- 각 고등학교마다 요구하는 항목들이 다 다르게 때문에 자신이 
편입하고자 하는 고등학교에 맞춰서 준비를 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학교 : 고등학교 내신 반영} 
앞서 말했다시피, 캐나다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들은 고등학교 내신을 기준으로 합격을 
시키기 때문에 고등학교 다니면서 자신의 가고자 하는 진로와 대학이 요구하는 사항에 
맞게 준비해 두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고등학교에서 내신 반영 말고도 대학진로에 유리하게 학교생활을 하려면 
학종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좋습니다. 학교마다 다르지만 보통 학종에 
신경을 많이 쓸 수 있도록 도움이 내포되어 있는 편입니다. (예: 학생회)  

- 모든 대학교들이 봉사활동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2개정도는 이수해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캐나다 고등학교 시스템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캘거리 한인 청소년 협의회에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메일: calgarykoreanyouthcouncil@gmail.com 
인스타: @calgarykoreanyouthcouncil  
 

 
캘거리 한인 청소년 협의회는 한국 고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참여할수있는 단체입니다. "한국인을 
이끌어가는 한국인"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서로 도와가는 한국 사회를 만들고 싶어 시작한 단체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공유, 우수한 한국 청소년들을 위한 상, 사회에 나가있는 캘거리 한인 
인재들의 멘토링 그리고 이민이나 유학을 온 다른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등등을 통해 어떻게 하면 
다른 한국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소속감을 심어줄수 있는지에 대해 토론하고 기획하고자 
시작하였습니다. 어린나이부터 Korean-Canadian으로 살아온 친구들에게 한국인으로써의 정체성를 
심어주고, 한국인이 다른 한국인을 도우면서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이벤트들과 프로그램을 기획중이니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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